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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미야 아사히신문 전 주필 추모식, 한국에서 먼저
거행

동북아 국제관계에 평생 바친 일본 언론인
4월28일 심포지엄 참석차 찾은 베이징에서 별세
"3국 신문 제호로 동주(同舟)신문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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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전 주필의 추모식이 20일 서울 광화문 S타워빌딩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됐다.손성배 기자
focus2b@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지한파'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아사히신문 전 주필의 추모식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S타워빌딩 다이아몬드홀에서 거행됐다.

 

지난 4월28일 베이징(北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와카미야 전 주필은 한중일 3국 심포

지엄 참석차 지난 27일 서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 다음날 호텔 욕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

다. 중국 경찰은 "외상은 없었으며 병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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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작고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장례를 치렀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아 그의 죽음을 둘러

싸고 다양한 추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이날 추모식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등이 해소됐

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들에 따르면 와카미야 전 주필의 시신은 지난 5월14일 일본으로 돌

아가 18일 도쿄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이날 고인의 추모식은 도쿄가 아닌 서울에서 먼저 열려 관심을 끌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그의 업적을 한국 사회가 인정했다는 의미다. 일본에서의 추모식은 오는 7월 29일 도

쿄서 열린다.

 

이날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사회로 열린 추모식에는 고인의 아내와 두 아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이사장, 김재호 동아일보사 사장, 아사히신문 관계

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 했다. 박 소장은 "고인의 시신이 발견된 호텔 객실 탁상에 심

포지엄 발제문이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발제문에는 "한·중·일 3개국은 지구라는 바다에서 한

배를 탔다. 3국이 하나의 신문을 만든다면 제호를 '동주(同舟)신문이라 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

다"고 박 소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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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미야 아사히신문 전 주필의 추모식에서 정구종(왼쪽) 동서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좌담회가 진행됐다. 손성배 기자
focus2b@focus.kr

추모사는 평소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원로들과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미야타 겐이치 아사히

신문 전 부주간이 맡았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이사장은 고인을 '저스티스 메이커'라고 칭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

의가 무엇인지 모색한 언론인이었다"고 말했다. 유명환 한일포럼 회장은 "8월 개최되는 한일포

럼에서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벳쇼 대사는 "과거 자신이 외무성 한국 담당 과장을 할 때 한국과 일본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알려준 이가 바로 그"라고 말했다.

미야타 전 부주간은 고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자고 주장한 사설을 작성할 당시 일화

를 소개했다. 미야타 전 부주간은 "고인이 '차라리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고 독도를 우정

의 섬으로 삼자'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진행된 좌담회에서도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박 소장은 고인은 보수우파와의 전면전을 마

다치 않은 '작은 거인'이라고 말했다. 심규선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고인은 낭만적 칼럼니스트,

스타일 로맨티시스트였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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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취소

하코다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은 "고인은 유연한 머리로 뾰족하게, 어떤 심각한 상황에도 여유 있

게를 강조했다"고 기억했다.

지난 1970년부터 2013년까지 아사히신문사에 재직했던 고인은 언론계를 떠난 이후에도 일본

국제교류센터 시니어펠로우, 동서대 석좌교수 등을 맡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추모회에 참석한 그의 아내 리에코(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씨와 내빈. 손성배 기자
focus2b@focus.kr

 

손성배 기자 focus2b@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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